
PS의생존은가능한가? 
국내석유화학 시장이공급과잉에 시달리고있는것은어제오늘의 일이아니다. 석유화학제품의 공급과잉이 극
심해수출에생사를걸고있는것이전혀특별하지도새롭지도않다는것이다.
모노머(액체) 상태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과는 달리 PE, PP, PVC, PS, ABS 등 합성수지는 고체로
저장하기가쉬워 1990년대초부터공급과잉을무릅쓰고생산능력을확대했고국내생산능력의 50-75% 정도
를수출에의존하고있다.
그러나 PE나 PP, ABS가그런대로수출을확대하고있거나수출경쟁력을유지하고있는반면, PS나 PVC는수
출이부진할뿐만아니라가격경쟁력이떨어져시장자체가침체돼있다. 
특히, PS는수출전망이좋지않고채산성자체를논할수없을정도로적자의구렁텅이에빠져들고있다.
PS의채산성이악화되고있는것은기초원료인벤젠가격이 2004년부터초강세로돌아서직접원료인 SM 가격
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절대적인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EPS를 중심으로 PS 신증설을
급격히추진해자급률이갈수록향상되고있고 2008년이후에는중국이 PS 수입을거의중단할것이라는전망
이제기되고있을정도이다.
국내 생산의 60-70%를 수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량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중국의 자급률이 상승
하고있다는것은 PS 시장자체를위협하는요인으로, 수출선을다변화시킬수있느냐그렇지않느냐하는것이
PS 시장의일차적인생명줄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일본의 PS 생산기업들이 2008년 이후중국의자급률상승으로한국및타이완수출제품이일본시장에유입될
것에대비하고있는것을보면동아시아의 PS 수출지형에상당한변화가일어날것은분명하다고볼수있다.
바야흐로동아시아의 PS 시장은중국이자급률을향상시키고일본이한국및타이완의수출공세에대비해빗장
을걸고있는상태에서과연수출을통한생존전략이가능할것인가하는점이초점이되고있다.
그러나현상태에서는중국의자급률향상을뚫고중국수출을유지하는것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일부를일본
에수출하는것도쉽지않아보인다.
중국이 EPS 위주의신증설을추진하고있는것은사실이나 PS 전체적으로도자급체제를갖추어가고있고, PS
및 EPS 가공제품수출을확대하는것까지감안한다하더라도타이완의수출을고려하면한국산수입을계속하
기는어렵다는것이중론이다.
일본도 PS 생산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11사에 달하던 PS 메이커를 4사로 감축하면서 경쟁력을 되살려 가
격경쟁이쉽지않을뿐만아니라일본시장자체의비관세유통장벽을고려하면일본시장에침투하는것이만만
해보이지않고있다.
국내 PS 시장은구조조정을통해 PS 메이커및생산능력차제를감축하는것이첫번째생존수단으로유력시되
고 있으나, 재벌의 독특한 지배구조와 함께 국내시장 자체의 폐쇄성 때문에 PS 생산기업들의 통폐합이나 생산
성이떨어지는구식플랜트의폐쇄를기대하기는힘든상태이다.
그래서최근들어제기되고있는것이중국의공급부족이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보이는 ABS 생산라인으로의
전환이나 중국이 아직 생산할 수 없고 수출가격도 높으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을
확대하는대안이다.
문제는 PS 생산라인의 ABS 생산전환이나고부가제품생산이말처럼쉽지는않을뿐만아니라 PS 생산기업들
이 PS 채산성악화에대비해꾸준히노력해왔다는점에서하루아침에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는데있다.
결국은 ABS 생산라인전환과고부가제품생산확대를추진하면서 PS 생산기업수와생산능력을줄이는구조조
정을동시에추진해야한다는점에서정부의정책적의지가필요하지않나생각된다.

산업합리화작업을정부의손을빌려하는것이가장좋지않은것은사실이나 PS는시장의특성상정부의개입
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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